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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확인하고 간호대학
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의 예측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T광역시에 소재하는 3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생 
437명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가 인식
하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세 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0.4%였으며(F=6.732, p=.010), 특히 자존감은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을 32.2% 설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362, 

p<.001).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개발시 간호대학생들의 자존
감을 고려할 것과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vel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chool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437 nursing students of three different college which are located in Taegu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9th to November 27th. 2011.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higher Self-Esteem, the 
higher Ego-Resilience and the higher Social Support are the better School Adjustment to nursing student. And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Self-Esteem,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was 40.4% 
and Self-Esteem had the greatest influenc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need to consider student's self-esteem in nursing curriculum and prepare to develop 
programs for advancement of self-esteem to help nursing students'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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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OECD 국가들을 비롯 많은 국가들은 간호사 인
력부족에 대비해 간호대학생 수를 늘리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2008년 11,645명, 
2011년 15,359명으로 최근 4년간 4,185명 증원을 통해 양

적 공급이 확대되었다[1].
학업 및 동아리 활동, 진로선택 및 취업활동, 대인관계 

등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대
학생활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부담이 과중하고, 상대적
으로 이른 나이에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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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성을 지닌 대상자나 보호자와 대인관계를 형성
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과정 내내 의료인으로서 
과학적 지식에 따른 의사결정, 정확하고도 신속한 업무수
행, 엄격한 윤리의식과 책임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에 노출되는데, 이로인해 간호대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
이 보다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간호대학생들 중 자존감 
저하, 정서적 변화,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파악하
여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것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
하는 자존감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므로, 다양한 간호대상자
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기본
이 되는 내적요인이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전반적 학과
적응을 다룬 질적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적응에는 간
호대학생 개인의 인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3].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에 관한 선행양적연구들
은 전반적 대학생활적응이 아닌 대학생활적응의 일부 영
역에 해당되는 정신건강,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만족도 
등의 변인들과 자존감의 상관을 다루고 있어[4,5,6],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대학생활적
응과 자존감과의 관계와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이 개인의 내적요인이라면 환경과 개인의 상호
요인이 되는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외부 문제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 상황 재구성 능력, 유연하게 대처
하는 특성을 말한다[7].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연령의 간호대상자들이 가진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토대로 과학적 근거
에 따라 대상자들의 간호문제를 진단하여, 최선의 간호계
획을 세워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고 그 결
과를 평가하도록 교육된다. 이를 위해 오늘날의 간호교육
은 강의식 교육 외에도 문제해결중심학습법(Problem 
Based Learning), 가상사례를 이용한 Simulation 실습, 표
준화 환자(Standard Patient)를 이용한 실습 등을 활용하
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교육매체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
는 간호교육환경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유연한 대처능
력은 간호대학생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한 자아탄력성 개념은 비
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어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
고, 소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자아탄
력성은 인문사회대학생보다 낮고 자신감, 낙관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3],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
성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타 전공학생
에 비해 전공과목 학습이 입학과 동시에 일찍 시작되므
로 전공학습 부담감이 보다 크며, 학교 강의실에서의 이
론교육 외에 3교대의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서 심리적, 육
체적 부담이 보다 높기 때문에 교수, 가족, 선배 및 후배, 
동급생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개인
의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과 원조를 사회적 지지라 하며[8], 이는 개인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생리적 측면
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켜 개인의 환경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9]. 

실제로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한 학생들이 인식한 사회
적지지 수준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높고[10], 대학신
입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11],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활적응을 돕
는 주요 매개변수로 인지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로서 특수한 교육환경
에 처하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
족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마치고 전문직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돕기위하여 간호대학
생들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확인하
고 이들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D시 소재 3개 전문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
생 437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
에 동의한 4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011년 10월9일 배부하여 11월 27일까지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43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존감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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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M 

age 20.36±2.53

gender
male

female

44(10.2)

387(89.8)

grade

1st

2nd

3rd

229(53.1)

113(26.2)

89(20.6)

religion
have

have not

145(33.6)

286(66.4)

live with

families

yes

no

329(76.3)

102(23.7)

economic

state

high

medium

low

6(1.4)

361(83.8)

64(14.8)

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12]. 본 연구에서
는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기개념과 관련된 자존
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
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
수를 의미한다[13]. 총 10문항의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전적으로 그렇다”로 평정되는 5점 Likert 척
도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831, 긍정적 자존감 .794, 부정적 자존감 .703이었다.

2.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외상 등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
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조절과 대처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4]. 본 연구에서는 “기술습득에 대한 
적극성(Acute skill acquisition)”, “미래 지향성(Future 
orientation)”, “독립성/위험감수(Independence/Risk Taking)”
의 세 영역으로 자아탄력성을 측정한 Jew(1991)의 도구를 
번안한 김정득(2003)의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15]. 
이 도구는 총 45개의 각 문항을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
렇다‘까지로 평정하는 6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892, 기술습득의 자신감 
.754, 미래지향성 .850, 독립성/위험감수 .598이었다.

2.2.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란 인간의 적응적인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와 교류에서 충족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정
보와 자원을 의미한다[8].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이 
도구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 정보, 물질, 평가의 4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는 각 지지행위 문항에 대해 “모
두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에서 “모두에서 그렇게 느
낀다”로 평정되는 Likert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
적지지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56, 정서적지지 
.872, 평가적지지 .852, 정보적지지 .895, 물질적지지 .868
이었다.

2.2.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대학의 학문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과의 활발한 상호적용을 통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대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
가는 과정이다[16]. 본 연구에서는 Baker와 Siryk(1984)의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에서 번안
한 도구로 사용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의 네 영역을 총 

67문항 9점 Likert양식으로 평정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전체 .927, 학업적응 .852, 사회적응 
.808, 개인-정서적응 .793, 대학생활환경적응 .844이었다.

2.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빈도 분석하였고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총점,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은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Tucke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존감, 자아
탄력성, 사회적지지와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은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36세였고, 성별은 남자가 
10.2%, 여자가 89.8%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53.1%, 2
학년이 26.2.5, 3학년이 20.6%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
진 경우는 33.6%,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66.4%였다. 
경제상태는 “상” 1.4%, “중” 83.8%, “하” 4.6%로 나타났
으며, 평균학점은 3.0미만 14.9%, 3.0이상 4.0미만 74.2%, 
4.0이상이 10.9%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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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tate

high

medium

low

182(42.2)

229(53.1)

20(4.6)

grade

point 

average 

under 3.0

more than3.0~under4.0

more than 4.0

64(14.9)

320(74.2)

47(10.9)

Variables M ± SD  t/F p Tukey

gender male(n=44) female(n=387) 

  social support 3.743 ± .576 3.937 ± .554 -2.189 .029

 emotional support 3.681 ± .584 3.922 ± .590 -2.559 .011

 material support 3.693 ± .634 3.904 ± .626 -2.094 .041

religion  have(n=144) have not(n=286)

  social adjustment 5.278 ± .758 5.664 ± .826 2.668 .008

 circumstantial adjustment 5.762 ± 1.020 6.173 ± 1.046 2.208 .029

live with families yes(n=329) no(n=102)

  positive self-esteem 2.614 ± .588 2.792 ± .685 -2.369 .019

  social adjustment 5.336 ± .636 5.662 ± .888 -2.578 .011

 circumstantial adjustment 5.646 ± 1.028 6.268 ± 1.004 -3.581 .000

grade 1st(n=229) 2nd(n=113) 3rd(n=89)

  future orientation 4.662 ± .543 4.624 ± .479 4.474 ± .548 4.044 .018 a,b>c

 emotional support 3.827 ± .616 4.049 ± .504 3.886 ± .609 5.419 .005 a,c<b

[Table 3] Differences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2 대상자가 지각하는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수준

본 연구대상자의 자존감 평균은 전체 29.89점(/40점), 
긍정적 자존감 13.28점(/20점), 부정적 자존감 16.61점
(/20점)이었다. 자아탄력성 평균은 전체 195.0점(/270점), 
기술습득 자신감 64.6점(/90점), 미래지향성 69.2점(/90
점), 독립성/위험 감수 61.19점(/90점)이었다. 사회적지지 
평균은 전체 97.95점(/125점)이었으며, 정서적지지 27.28
점(/35점), 평가적지지 23.48점(/30점), 정보적지지 23.89
점(/30점), 물질적지지 23.30점(/30점)이었다. 대학생활적
응 평균은 전체 360.41점(/603점), 학업적응 122.89점
(/216점), 사회적응 116.56점(/189점), 개인정서적응 77.37
점(/135점), 대학환경적응 90.79점(/135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자

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라 전체 사회적지지
(t=-2.189, p=0.014), 정서적지지(t=-2.559, p= 0.011), 물
질적지지(t=-2.094, p=0.041)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종교유무에 따른 대상자들의 사회관련적응 및 대학환
경적응 수준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668, p=0.008) 

(t=-2.208, p=0.029). 가족과의 동거여부에 따른 긍정적 
자존감, 사회관련적응, 대학환경적응 수준에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t=-2.369, p=0.019)(t=-2.578, p=0.011)(t=-3.581, 
p=0.000). 학년에 따라서는 미래지향성과 정서적지지 수
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044, p=0.018)(F=5.419, 
p=0.005)[Table 3].

[Table 2]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djustment to College (N=431)

Variables M(sum)±SD max min

Self-Esteem 29.89±4.67 40 16

positive 13.28±3.08 20 5

negative 16.61±2.34 20 8

Ego-Resilience 195.00±18.13 248 131

acute skill acquisition 64.60±6.65 83 44

future orientation 69.20±7.99 90 42

independence

    /risk taking
61.19±5.99 78 45

Social Support 97.95±13.99 125 63

emotional 27.28±4.16 35 14

evaluational 23.48±3.75 30 14

informational 23.89±3.81 30 12

material 23.30±3.78 30 12

Adjustment 360.41±50.81 551 245

academic 122.89±20.39 200 61

social 116.56±117.30 169 81

emotional 77.37±14.98 126 34

circumstantial 90.79±15.79 13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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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 SE1 SE2 ER ER1 ER2 ER3 SS SS 1 SS 2 SS 3 SS 4 AC AC 1 AC 2 AC 3 AC 4

SE -

SE1 .145** -

SE2 .351** .483** -

ER .522
**

.556
**

.665
**

-

ER1 .452** .568** .600** .901** -

ER2 .593** .338** .581** .894** .710** -

ER3 .288
**

.604
**

.573
**

.835
**

.672
**

.586
**

-

SS .376** .201** .388** .525** .503** .507** .355** -

SS1 .423** .183** .391** .506** .475** .518** .315** .900** -

SS2 .447
**

.141
**

.261
**

.418
**

.389
**

.426
**

.264
**

.298
**

.326
**

-

SS3 .305** .204** .358** .462** .461** .426** .309** .906** .722** .235** -

SS4 .301** .154** .322** .443** .408** .432** .311** .891** .711** .250** .786** -

AC .569
**

.113
*

.317
**

.530
**

.509
**

.562
**

.291
**

.401
**

.437
**

.561
**

.321
**

.323
**

-

AC1 .480** .061 .204** .446** .421** .464** .265** .287** .313** .526** .229** .234** .871** -

AC2 .566** .295** .460** .645** .644** .588** .531** .540** .539** .459** .497** .473** .851** .632** -

AC3 .461
**

.017 .124
*

.279
**

.285
**

.343
**

.069 .253
**

.268
**

.422
**

.193
**

.208
**

.755
**

.526
**

.547
**

-

AC4 .514** .190* .370** .581** .581** .599** .377** .479** .563** .363** .431** .391** .834** .649** .793** .514** -

SE Self-Esteem ER Ego-Resilience SS Social Support AC Adjustment to College 

 SE1 positive self-esteem  ER1 acute skill acquisition SS1 emotional support AC1 academic adjustment

 SE2 negative self-esteem  ER2 future orientation SS2 evaluational support AC2 social adjustment

 ER3 independence/risk taking SS3 informational support AC3 emotional adjustment

SS4 material support AC4 circumstantial adjustment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N=431)         

 * p<.0.05   ** p<0.01 

3.4 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

지,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
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은 자아탄
력성(r=0.522,  p<0.01), 사회적지지(r=0.376, p<0.01), 대
학생활적응(r=0.56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291, p<0.01)를 나타냈고, 자아탄력성은 사
회적지지(r=0.525, p<0.01), 대학생활적응(r=0.530,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지지도 대학생활
적응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401, p<0.01)[Table 
4].

3.5 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는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자존감이 높을
수록(β=.627, p<.00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β=.507, 
p<.001),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 또한 높을수록(β
=.254, p=.010)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세 변인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0.4%였
다(F=6.732,  p=.010)[Table 5]. 

[Table 5]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to College.  (N=431)

Variables B β t p AdjR2 VIF

Self-Esteem .627 .386 8.750 .000 .322 1.402

Ego-Resilience .507 .269 5.599 .000 .396 1.663

Social Support .156 .116 2.595 .010 .404 1.409

4. 논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
존감 평균 29.89점(평균 평점 2.99)은 간호학과 신입생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35.74점, 3.72보다 낮은 점수이며
[17,18], 2, 3, 4학년 4년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
사한 점수 3.03과는 유사한 결과이다[19]. 이러한 결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하게 된 간호대학 신입생 시기
의 자존감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은 학
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
의 학년에 따른 자존감 변화를 확인하는 추후연구가 필
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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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의 평균 점수 195.0점은 일반대학생을 대상
으로 조사한 197.37점과 비슷한 수준으로[20], 본 연구대
상자인 전문대학 간호대학생들이어려움과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하는 능력은 4년제 일반대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별 순으로는 미래지향성 
69.20점, 기술습득 적극성 64.60점, 독립성/위험성감수 
61.1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직 간
호사로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전공지식과 기술
을 배우고 익히는데 적극 노력하지만 사회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독립성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용기는 상
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신입생 비율이 53.1%인 것을 고려할 때, 
전문간호직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입학하여 전공
에 대한 호기심이 높지만 미지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
려움도 함께 가지는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실무수행과 원칙준수가 강조되므로 
다소 경직적인 간호학 실무교육의 특성 또한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전체 평균 
97.95점(78.36/100점)으로 전체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의 여대생 98.9점, 남자대학생 97.8점과 유사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8]. 백분위 환산점수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간호대학생들이 인식
하는 정보적지지가 79.63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가적지지 78.26점, 정서적지지 77.94점, 물질적지지 
77.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생들이 인식한 
사회적지지가 하위요인 별로 보았을 때 정서적지지, 평가
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21]. 즉 일반대학생들은 사회
적지지 중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는 정서적지지 인식수준이 높았지만, 간호대학생들
은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정보적지
지 인식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주위로부터의 도움이 부
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 
되는 간호대학생들의 증원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경청
하고 관심으로 격려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지도교육의 한
계와도 관련 있겠지만, 간호대학생들이 힘겹게 여겨지는 
빡빡한 교과과정과 임상실습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내 몫’ 즉 ‘간호학과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겪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과도 관
련될 수 있다[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과 
관련한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개인이 떠안고가야만 하는 
내적문제로 간주하기보다 노출하여 구체적 어려움을 규
명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학생활적응은 전체 평균 360.41점(평균 평점
4.8)(59.77/100점)으로 4년제 일반대학생들의 390.92점보
다 낮게 나타났으나, 3년제 간호대학신입생들의 2.9점보
다 높은 점수이다[20,22]. 백분위점수를 토대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영역을 순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
자들은 대학환경적응이 67.2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정서적응 57.31점, 사회적응 61.67점, 학업적응 56.89
점 순으로 나타나, 학업적응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응, 대학환경적응, 개인정서적응이 높게 나타난 일
반대학생들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20]. 특히 일반대학
생들에서는 학업적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간호대학
생들에서는 학업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반대학생들에 비해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적응
을 보다 어렵다고 인식하는 본 결과는  이론교육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는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임상
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타 전공대학생에 비해 간호대
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23]. 
즉  간호교육과 관련한 높은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간호
대학생들의 학업적응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
나 간호교육의 어떤 구체적 요인들이 간호대학생들의 학
업적응과 관련이 있는지는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여자 간호대학생들
에 비해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포함하여 전반적
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낮았다. 연구참여
자의 성별 비가 균등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는 지금
까지의 간호교육과정이나 교육설비 및 기자재 등이 절대
다수인 여학생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어 소수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간
호학과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간호대학생들이 종교를 가
진 간호대학생들보다 사회관련적응 및 환경관련적응 수
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종교성은 개인의 적응에 도
움이 되며, 영적 안녕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 성장에의 안녕 가능성이 높다고 한 보고
들과는 차이가 있었다[24].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
들인 대학생들은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즉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형식적 
조작능력의 발달로 보다 추상적이고 고차원적 사고를 통
해 이전까지의 자신의 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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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종교에 대한 전통적 신념을 감소시키고 개인적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종교적 신념
의 혼란기적 특성이 대학생들의 사회적응 및 대학환경적
응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가족과 동거
하는 대상자들보다 긍정적 자존감, 사회관련적응, 대학환
경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대학생들보
다 심리적으로 보다 성숙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25]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증진과 대학
적응에는 보호적 요인보다는 독립적 요인이 보다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미래지향
성이 1, 2학년에 비해 3학년에서 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1, 2학년에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가졌을 간
호전문직인으로서의 막연한 기대가 3학년 졸업반이 되면 
축척된 실습경험과 취업문제에 직면하며 간호현장과 자
신에 대한 보다 현실적 시각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또한 1, 3학년에 비해 2학년들이 인식한 정서적 지
지 수준이 보다 낮은 것은 신입생은 대학생활 적응을 위
해 그리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취업문제로 인해 지도
교수, 동료, 가족들과 보다 깊은 유대를 갖게 되기 때문으
로 보여진다.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대학생활적응의 관
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와 모두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관련을 보인 것은 자존감이었고 
그 다음이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순으로 나타나 간호대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는 개인내적요인이 가장 큰 상
관을 보인 반면 외적 요인이 가장 적은 상관을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서는 먼저 자신의 장점과 취약점을 지각하게 하고 문제 
및 위기상황에 대한 건강한 대처를 통해 자기성장과 성
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당면상황에 대한 직접적 지지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
회적지지가 40.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6.732, 
p=.010). 특히 자존감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32.2% 설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예
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386, p<.001). 이
는 일반대학생들에서 자존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직․간접 변수라고 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26]. 그러나 간호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가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어[27] 간호대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년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
응 증진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자기인식을 
돕는 교육과정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존감, 자아탄력
성,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증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은 평균 29.89점
(74.73/100점), 자아탄력성 평균 195.0점(72.22//100점), 
사회적지지는 평균 97.95점(78.36/100점), 대학생활적응
은 평균 360.41점(59.79/100점)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자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적응을 40.4% 
설명하였으며, 특히 자존감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
응을 32.2% 설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위해서
는 기술적 측면의 적응능력 증진이나 환경적 지지 보다
는 그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 접근 전략
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된 바, 간호교육현장은 교육과정 전
반에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 자기인식을 도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간호대학
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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